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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 기술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중심으로

Study on how to revitalize a sustainable local technology startup 

ecosystem: Quadruple Helix,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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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 오픈 이노베이션 이론, 협업 이론의 공통 요소를 통합적으로 도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작용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다중 행위자 참여, 개방형 지식흐름, 공동 가치창출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 프레임워크

는 지역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단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이론을 개별

적으로 다뤄왔던 반면,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내부 역량과 외부 기회를 연결하는 

유기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론 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다층적 개념

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정책 운영 체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

고,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의 가치 중심 창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역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프레임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프레

임워크를 실제 지역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

하다.

핵심어 :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창업생태계, 다중주체협업, 개방형 지식흐름, 

공동가치 창출, 기술창업기업

Abstract

This study integrates the common elements of the quadruple helix model, open innovation theory, and 

collaboration theory, and proposes an interaction framework for activating a sustainable regional startup 

ecosystem based on this integration. Centered on the core mechanisms of multi-actor participation, open 

knowledge flow, and joint value creation, this framework aims to overcome structural disconnec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ories individually, this study presents 

a new possibility for theoretical integration by proposing an organic governance model that connects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opportunities through an open innov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design of a practical policy operation system that integ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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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yered concepts. Additionally, this study offers a new perspective on designing an actor-based, 

value-centered startup ecosystem and can be expanded into a universal framework applicable to various 

regional contexts. Future research should apply this framework to actual regional cases and conduct 

empirical studies on its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Keyword : Quadruple Helix, Open Innovation, Collaboration, Startup Ecosystem,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Open Knowledge Flow, Co-creation of Value, New Technology Based Frim(NTBF)

1. 서론

지속가능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다중 협력 기반 혁신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기술‧시장의 변화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

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경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부, 학

계, 시민은 전략적 연계를 통해 혁신성과와 성장을 추구 한다 [1]. 정부는 침체된 산업과 창업생태

계 육성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정책을 민관협력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을 구성하

는 정부, 대학, 산업계,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쿼드러플 헬릭스, 외부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수용하

고 활용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혁신방안을 탐색하고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쿼드러플 헬릭스 (Quardruple helix)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은 다차원적 상호작용과 협력적 혁신창출을 강조하고 국가혁신시스템(NIS)

과 기술주도 및 시장견인 모델을 넘어 대학, 산업, 정부 간 협력적 혁신 구조인 트리플 헬릭스

(Triple Helix)모형에서 시민사회 요인이 추가되어 사용자 중심으로 혁신을 창출한 개념이며 

Carayannix & Campbell(2009)이 최초로 제안했다 [1].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은 시민사회 간 격차해

소가 주요 핵심이며 신기술 향상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잠재적 영향을 제외한다. 시민사회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주체이며, ‘네 번째 나선’으로서 산

업적 측면에서 혁신사용자로서의 이해관계자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의 주체

이다. 또한,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은 정부, 학계, 산업, 시민이 함께 얽혀있는 혁신기반 네트워크로

서, 상호 간 다른 관점과 관계성 기반의 교류협력과 자원제공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혁신

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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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오픈이노베이션은 내부 혁신 촉진을 위해 외부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 및 시

장 확산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과거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였던 기업이 외부의 지식, 자원, 

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혁신을 위한 지식흡수 및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

적 방안이다 [2].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과 수준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외부 지식과 아이디어의 효과적 수용을 위해 추진한다 [3]. 또한, 기업 간 오픈이

노베이션은 협업뿐만 아니라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전문기술을 수용하여 공

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4]. 한국의 오픈이노베이션은 바이오,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헬스케어, 핀테크 등 지식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도는 대기업은 증가 추세인 반면, 중견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5].

2.3 협업 (Collaboration)

협업은 사전적 의미로 ‘협력’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적을 타 조직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목표와 가

치를 형성한다 [6]. 협업은 좁은 범위에서는 조직 내 부서 간 협업으로, 넓게는 기업(관) 간 협업 

또는 국가 간 협업을 통해 복합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난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 

간 협업은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서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통목

표를 설정하고 협업명분을 확보하며, 협업과정에서 상호 보유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또한 협업

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목표 또는 정부정책에 부합한 협업방향 및 내

용을 설정하고 실무자 간 호혜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협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완화 한다 [7]. 본 연구에서는 윤재만‧최종인의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협업이론 기반으로 협업이

론 별 지표를 재구성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자 한다 [8].

3. 연구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 오픈이노베이션 모형, 협업 이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방안 및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분석방법의 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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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분석의 단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 오픈이노베이션 모형, 협업 이론에서 제시된 요인

기반으로 접근하여 관계성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은 정부, 산업, 대학이라는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시민을 추가하여 

네 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혁신을 창출하며 사회생태계 내 피드백 순환의 메커니즘으로 기술, 경제, 

사회(생태) 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작동 된다 [1].

둘째, 오픈이노베이션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바운드 오픈이노베이션(Inbound Open 

Innovation)은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혁신에 적용하며, 아웃바운드 오픈이노베이션

(Outbound Open Innovation)은 내부자원을 외부에 공유하여 상업화 촉진전략으로 추진하고, 커플드 

오픈이노베이션(Coupled Open Innovation)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결합한 유형으로 공동혁신

(Co-Creation)을 창출한다 [9].

셋째, 협업은 Himmelman이 제시한 네트워킹, 코디네이팅, 협력, 협업의 4단계 이론, Tellio˘gl이 

제시한 협업 프레임워크(시작, 형성, 운영, 해제), AIIM’s Life Cycle Collaboration Model의 8단계, 이

향수·이성훈이 제시한 협업을 위한 목표공유와 지원 등을 4개의 협업이론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접근했다제시한 윤재만‧최종인의 연구기반으로 접근했다 [2][6][8-1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간 관계성 기반 프레임워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 간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조사하고 협업

이론 간 관계성 등을 [그림 2]와 같이 종합‧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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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분석의 방법

[Fig. 2] Research Analysis Method

4. 연구내용

4.1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간 공통요인

쿼드러플 헬릭스는 정부, 산업, 대학, 시민이 4중 협력 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 간 협력기반으로 작동되며,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경계를 허물고 

외부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및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협력을 기

반으로 추진된다. 협업은 기관(업)이 다양한 요인에 인해 발생하는 기업경영 또는 사회적 문제해결

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외부조직(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상호 간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협업체계를 설계하여 전략적 추진을 실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쿼드러플 헬

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등 각각의 이론을 분석한 결과, 주체 간 협력, 지식의 흐름, 공동가치 

창출 등 3개 공통요인을 발견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공통요인 별 주요내용은 첫째, 다

중주체 협력은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구성하는 정부, 산업, 대학, 시민 등 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경계를 허문 개방형 혁신과 단계적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

째, 개방형 지식 흐름은 시민과 정부, 기업, 대학 등 전문가 간 다중방향 지식 공유, 상호 간 내·외

부 지식의 유입과 확산과정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업 초기에 필수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혁신 역량을 확보한다. 셋째, 공동가치 창출은 사용자와 함께 사회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제시한 연구결과와 가설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검증하는 실험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통합으로 공동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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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다.

공통요인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쿼드러플 헬릭스를 구성하

는 4개 요인 간 협력기반 상호 다원적 참여로 다중방향 지식공유와 피드백을 통해 순환형 학습체

계가 형성되어 시민(사회)기반의 공동가치를 창출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외부 조직 간 지식과 

자원을 연계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커플드 오픈이

노베이션을 통한 지식의 흐름으로 혁신의 속도와 적응성을 높이며, 수요자(사용자) 중심의 연구개

발을 통해 시장의 요구가 충족되어 적합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가치를 창출한다. 협업은 상호 간 2

인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여 상호 간 신뢰와 공동목표 기반으로 단계적 협업체계를 조성하여 추진

하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호혜적 관계기반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여 정합성에 기반 한 목표 

및 성과를 창출한다 [1][6][9-11][13][14].

  [표 1]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간 공통요인 도출

  [Table 1] Identifying common factors between the Quadruple Helix,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공통요인
쿼드러플 헬릭스

(Quadruple Helix)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협업

(Collaboration)

다중주체 협업

정부‧산업‧학계‧시민주체 

간 협력기반 상호 간 

다원적 참여.

기업외부 조직 간 

지식·자원 연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가치공동창출.

신뢰와 공동목표 기반 

단계적 협업체계 고도화

개방형 지식흐름

주체 간 다방향 지식 

공유와 피드백으로 순환형 

학습체계 형성.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추진으로 혁신속도 및 

적응성 향상.

상호 간 정보공유 및 

신뢰성 확보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공동가치 창출

시민주도 리빙랩 및 

공동설계로 공공성과 

경제성 달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고객과 사용자 참여를 통한 

공동 개발 중심. 시장 

적합성과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자원·방향성 정합으로 

시너지 형성. 공동의제 

도출이 핵심.

4.2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간 공통요인 기반 프레임워크

선행연구를 통해 쿼드러플 헬릭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간 공통요인은 다중주체 협력, 개

방형 지식흐름, 공동가치 창출 등 3개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은 생산에서 확산을 통한 활용으로 

연결될 때 혁신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구성하는 산업, 정

부, 중개기관(대학/기관), 사회(시민) 간 상호작용으로 혁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1]. 

남수연의 연구에서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의 주체 간 상호작용 개념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함으

로써 시민은 지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창출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암묵적인 지식창출 등 

지식의 순환(Knowledgw Swings)이 작동된다고 제시했다. 이와 같은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통해 

주체 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15].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4, No.3 June (2025)

387

[그림 3]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의 주체간 상호작용 개념도

[Fig. 3] A framework based on common factors between Quadruple Helix,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Theory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으로 4개의 오픈이노베이션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고 유형별 오픈이노베

이션은 협업요인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간 공통요인인 다중 주체 간 협업, 개방적 

지식흐름, 공동가치 창출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을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적용한 상호작용 프레임워크

[Fig. 4] Interaction framework based on the Quadruple Helix factors, applying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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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와 산업의 민관협력형은 대기업의 국내‧외 시장변화 속도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발전

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을 내부자원에서 외부자원으로 확장

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견기업의 혁신성과가 딥테크 스타트업 간 기

술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6]. 둘째, 산학협력형 오픈이노

베이션은 중개기관(대학/기관)이 산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를 추

진한다. 중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기술이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중개기관과 

산업이 함께 혁신을 창출한다 [17]. 대학은 보유기술의 기업이전을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에서 필요한 신기술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개선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이다. 셋째, 사회문제해결형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외부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개발 한다 [18]. 넷째, 가

치창출형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개기관(대학/기관)의 지식과 기술이 시민사회 수요와 결합하여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난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의 결과물을 지역 사회에 공유하여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 한다 [19][20].

4.2.1 민관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민관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의 대표 사례로는 2024년 전국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 대‧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육성하는 딥테

크 스타트업-대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인 딥테크 밸류업(Deep-Tech Value-U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발굴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함께 기술검증, 

사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은 전국

으로 확대‧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표 2]와 같이 파트너 대기

업과 딥테크 기업 간 혁신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민관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Table 2] Open Innovation Cases i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구분 주요내용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창조경제혁

신센터

강원, 경남, 대전, 서울, 세종, 전남, 전북 등 7개 창조경제혁

신센터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
LS엠트론, SK텔레콤, 더존비즈온, 현대백화점, 두산에너빌리

티, 이랜드팜앤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7개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총 577개 딥테크 스타트업 참여 (평균 경쟁률 11.1:1)

주요내용 공동기획→스타트업 모집→밋업·협업→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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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산학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산학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은 [표 3]과 같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민간기업의 기술 및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전문인력‧실험인프

라와 대기업의 기술수요 및 사업화 역량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LG CNS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

과정에 수학적 최적화, AI/Big-Data, 컨설팅 등 맞춤형 디지털전환(DX)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LG 

CNS 취업연계 [21], 삼성전자는 포스텍과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

류를 통해 반도체 분야 기술교육과 참여자의 연구역량 강화로 기술개발 중심의 인재양성 추진하고 

있으며 [22], 네이버와 성균관대학교는 AI를 활용한 연구자 식별 기능 강화, 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추천 및 연구 프로필 자동작성 기능 지원, 딥러닝을 통한 연구 토픽 및 트렌드 정보 제공 등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3]. 대기업과 중개기관(대학/기관)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인재양성, 정보 공유 등의 협업으로 산업(기업)과 대학의 공동성과를 창출한다.

  [표 3] 산학협력형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Table 3] Open Innovation Cases in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구분 협업 주체 주요내용 및 성과

LG 산학협력 LG CNS, 서울대
DX전문기업 LG CNS와 서울대학교가 디지털전환

(DX) 인재양성 추진

삼성전자 산학협력 삼성전자, 포스텍
포스텍의 반도체 분야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로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 인재양성

네이버 × 성균관대 AI 

학술정보 통합플랫폼
네이버, 성균관대

AI기반 연구자 식별과 학술정보 데이터 분석 강

화···"글로벌 연구자∙연구기관 연결

4.2.3 사회문제해결형 오픈이노베이션

  [표 4] 사회문제해결형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Table 4] Open Innovation Cases In Social Problem-Solving

구분(특징) 협업 주체 사회문제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활용 안전, 

복지, 교통, 

관광 등 

문제해결 실증)

미래부, 

종로구청, 

동주민센터, 

주민대표, 

전문가, 

민간기업

관광객 증가로 

소음과 주차 

공간부족 등 

지역거주민 불편 

및 편의시설 

부족

- 중앙정부는 IoT를 적용한 기초 인프라 구축

- 북촌 전 지역 무료사용 공공 Wi-Fi 및 지능형 

CCTV 설치

- 보행지도‧다국어 콘텐츠 개발

- 열린데이터 광장 구축 및 민간 인프라 융합 추진

- IoT관련 규제해결, 민간협력

에너지

(에너지 자립 

전환 지원)

서울시, 

연구소, 

기업, 주민

지속 경제적 

지속성 확보위한 

마을 에너지 

자립지원

- 성대골 절전소, 에너지 진단 등 주민의식 변화

- 결로당 BRP, 태양열 온풍기, 화목난로, 틈새바람

잡기 등 기술적 실험

- 사례견학 등 지식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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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형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업의 기술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이다. 생활편의, 

에너지, 복지, 환경 등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성이 있다. 또한 사회문제 기반 실증을 

설계‧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접근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개선, 기존 서비스 

개선, 정책 반영 등으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중심 성과를 창출 한다 [18].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4.2.4 가치창출형 오픈이노베이션

가치창출형은 기술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

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데이터‧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다차원적 가치를 창출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지속가능성, 포용성, 지역상생의 가치실현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기반의 협력 설계로 시민과 중개기관(대학/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 

소셜벤처 등 다중 주체가 협력‧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세부 사례는 [표 5]와 같다 [19][20].

  [표 5] 사회가치창출형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Table 5] Open Innovation Cases In Social Value-Creating

구분(특징) 협업 주체 창출가치 주요내용

정보격차 해소

(ESG 활동)

SK텔레콤, 

스타트업

음악, 스포츠, 

패션, 예술 등 

정보격차 해소

- 국내 최초 장애 아티스트 전문 엔터테

이먼트 운영

- ‘장애를 초월한 스타’로 청각장애인 아

이돌 그룹(빅오션) 포함 패럴림피어, 모델, 

웹툰 작가 등 40명 아티스트 소속 운영

디자인 기반 

도시재생

(학생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서울시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보보호, 디자인, 

도시사회학 등 

60명) 지역주민

기획단계에 

주민의견 반영 후 

삶의 질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상생모델 확장

- 건축, 디자인, 정보보호 등 전공학생 60

명 참여로 지역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운영

- 해결방안 도출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해 

실제 환경 개선 중심으로 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

형,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구성하는 정부, 산업, 

중개기관(대학/연구), 시민(사회) 요인을 기반으로 요인 간 관계성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주체 간 공동의 목표 달성 및 가치 창출 과정에 협업이론을 적용한 상호작용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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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3개 이론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중 주체 간 협업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난제)는 단독해결의 방식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협업의 성과는 상호 간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방적 지식흐름이다. 사회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난제)는 단일요인에서의 발생

이 아닌 복합요인기반으로 발생된다. 이에 따라 상호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참여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개방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셋째, 공동의 가치창출이다. 참여 주체 별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여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제를 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며, 목표달

성 및 성과창출을 위한 협업 과정에서 상호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 중개기관,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요인을 탐색해야 하며,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에 

기반한 유형별 오픈이노베이션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의 

참여주체가 3개 이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있으나 참여주체의 주도성을 기준으로 직접참여와 간접

참여로 참여주체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주체 간 협업이 높은 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상호 간 공통의 목표뿐만 아니라 입지환경(접근성, 편의성)이 상호 간 교류를 통한 협업기반 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재만‧최종인의 실증연구에서는 기업이 인지된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입지의 경제성, 접근성, 네트워크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흡수능력이 입지의 경제성과 재무적 경영성과에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윤재만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실패 사례연구 비교분

석을 통해 기술, 시장, 입지, 흡수능력, 협업 등 5개 공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실증연구를 통해 기

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입지(접근성), 흡수능력(잠재적, 실현적), 기

업 간 협업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5]. 이처럼 기업 간 협업 관점에서 성과창출에 

대한 실증검증을 통해 쿼드러플 헬릭스 관점으로 확대하여 접근한다면 상호 간 보유자원과 기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기반의 체계적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한 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상호 간 지식의 습득과 실현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프레임

워크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5.2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을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가치가 있으며, 향후 창업생태계 정책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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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후속연구

본 연구의 후속연구는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유형이 실제 지역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론적 상호연계 프레임워크 간 관계성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을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이론 적용한 상호

작용 프레임워크의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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